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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도 금지 조치는
법적 절차에 따라 이루어졌습니다

- 서울경제 11월 12일자 기사에 대한 설명 -

1. 기사내용 

□ 서울경제는 11.12일 ｢공매도 금지, 거래소 요청 전에 결정…정치적 

판단 의혹 키워｣ 제하의 기사에서 

 ㅇ“공매도 금지 ‘절차 무시’ 논란. 당정 논의에 거래소 인사 불참. 보도

자료에도 거래소 언급 없어”

 ㅇ“금융당국이 적법한 절차를 무시하고 한국거래소의 공식 요청이 있기 전 

공매도 전면 금지를 정했던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다. 문제는 금융위가 

이보다 앞선 5일 낮 12시 46분 출입 기자단에 이날 오후 4시 30분 임시 

금융위를 개최하고 오후 5시 30분 내년 상반기까지 공매도를 전면 금지하고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는 내용을 발표한다는 사실을 문자로 공지했다는 

점이다. 거래소의 요청 공문이 도착하기 최소 1시간 44분 전에 당국이 

내년 6월 말까지 공매도를 금지하겠다는 방침을 정한 셈이다”

 ㅇ “고위당정협에서는 거래소 측 인사나 공식 요청 문서가 따로 없는 상태

에서 공매도 전면 금지를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라고 보도했습니다.



2. 동 보도내용에 대한 설명

□ 공매도 금지 조치는 법령에서 정하는 요건과 절차에 따라 금융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하였므로, 보도에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ㅇ 11.5일(일) 이루어진 공매도 금지 조치는 금융위원회가 거래소의 공매도 

금지 조치 요청에 관한 공문을 접수(14시 43분)한 후 임시 회의(16시 30분 

개최)에서 금지 조치를 의결함으로써 최종 결정*되었습니다.

    * 한편, 보도계획은 보도편의를 위해 제공되는 것이며, 공지 이후에도 일정변경·회의 
결과 등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ㅇ 이는 ’11년 8월, ’20년 3월 등 과거 공매도 금지 조치 시와 동일한 

절차에 따라 이루어진 것입니다.(보안상 실무협의와 별도로 공문접수는 

금융위 안건상정 직전에 이루어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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